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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부모의 정서 상태 및 양육 방식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품행 문제와 같은 아동의 부정적 적응 
상태, 계획된 일과에 맞추어 생활하는 것과 같은 아동의 긍정적 적응 상태,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스트레스, 불안과 우울, 양육 고통,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구체적 양육 방
식과 같은 부모 관련 변인이 측정되었다. 자료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고강도 사
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집되었으며, 아동의 
부모가 자기보고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아동의 긍정적 
적응은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스트레스, 불안과 우울, 양육 고통, 양육 방식의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양육 방식 중에서도 초점적, 체계적 양육이 특
히 아동의 긍정적 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코로나19 확
산과 같은 재난에서 아동의 안녕감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지침에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코로나19, 불안, 우울, 양육 고통, 양육 방식, 아동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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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은 전 세계로 확산된 지 3년 만에 4억 
명 이상의 환자와 6백만여 명의 사망자를 양산하며
(질병관리청, 2022) 인류의 삶을 뒤바꾸어 놓았다. 
특히 치명률이 높았던 바이러스 발생 초기에는 감
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의 정부가 학교 및 업
장을 폐쇄하는 등 강력한 봉쇄조치를 취하였으며,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던 중국, 스페인 등 일부 국
가에서는 국민의 외출 및 이동을 제한하기도 하였
다. 이처럼 팬데믹은 수많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큰 경제적, 사회적 손
실을 초래하였다(Romero et al., 2020, Wang et 
al., 2020).  

감염병의 확산과 이를 막기 위한 정부 정책들은 
개인의 건강 및 재정 상황, 노동 환경에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크게 뒤
바꾸어 놓았는데, 특히 어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은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었다. 
학령 전 아동의 교육 기관 및 학교가 대면 수업을 
금지하고 돌봄 기능을 수행하던 기관들이 폐쇄되면
서 자녀 돌봄의 부담이 고스란히 부모에게 전가되
었고, 이는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가구는 물론이고 
외벌이 가구 모두에서 양육 부담을 크게 증가시켰
다(은기수, 2020; 최윤경, 2020). 뿐만 아니라 팬데
믹으로 인해 경제 전반이 타격을 받으며 높아진 가
정 재정 상황의 불확실성은 자녀를 가진 부모의 심
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Prime et al., 2020).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는 
가족체계이론(family system theory; Bowen, 
1978)에 따르면, 한 가족 구성원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는 부모-자녀 간 관계를 포함한 전체 가족 
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경험적 

연구들은 불리한 환경에 처한 아동의 적응이 부모
가 경험하는 고통 수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
혀왔다(Conway et al., 2013; Salloum, Stover 
et al,, 2015). 따라서 연구자들은 역경 상황에서의 
아동 적응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 부모 양육
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해왔다(Gewirtz, et al., 
2008; Romero et al., 2020).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의 적응을 지지하기 위해 
부모가 행하는 구체적인 양육 행동에 대한 연구들
은 부족한 편이다. 일부 연구들은 테러나 자연재해
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부모가 비극적 사건에 대해 
자녀에게 말하는 방식이나 신체적 처벌과 같은 행
동 양식이 아동의 적응에 있어 부정적인 결과로 이
어질 수 있음을 밝혔다(Kelly et al., 2010; Wilson 
et al., 2010). 한편, 팬데믹처럼 건강과 관련된 재
난 상황에서 부모가 어떤 구체적인 양육 행동을 하
는지, 양육 행동이 자녀의 행동 및 전반적 적응 상
태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서
는 상대적으로 알려진 바가 더 적다(Romero et 
al., 2020). 

재난 상황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나듯이 아
동은 팬데믹과 연관된 사건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성인에 비해 제한적이므로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에 특히 취약할 
수 있다(Norris et al., 2002). 코로나19로 인한 사
회적 거리두기와 격리가 아동에 미치는 심리적 영
향에 대해서는 일부 문화권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
행된 바 있는데, 코로나 발생 초기 중국 후베이성 
아동의 경우 불안과 우울 수준이 코로나 이전의 상
태보다 유의하게 상승하였고(Xie et al., 2020) 이
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격리를 겪은 아동이 격리 
이전보다 집중에 어려움을 겪고, 짜증을 잘 내고, 
안절부절하며, 걱정 및 외로움 수준이 늘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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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되었다(Orgilés et al., 2020). 
긍정적인 부모 양육의 영향에 대한 경험적 증거들

이 시사하는 것처럼(Thomas & Zimmer-Gembeck, 
2007), 가족은 아동의 문제 행동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역경 상황에서조차도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주요한 사
회적 맥락이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부모는 자녀가 
재난과 관련된 상황을 이해하도록 돕고, 위협 요인
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지도하고, 정서적 지지를 
보내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및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아동이 접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가족으로 제한되면서, 부모의 
양육 방식과 가족 간의 상호작용은 아동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거나 혹은 아동에게 잠재적 위
험을 줄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Romero 등(2020)은 코로나19에 
따른 스페인의 장기적인 봉쇄 상황에서 나타난 아
동의 정서 및 행동적 적응이 부모 변인에 따라 달
라지는지 변인 간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스
페인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
산되며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높았던 국가 중 하나
이다. 이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강도 높은 봉쇄조
치를 시행하여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활동
을 2주 이상 금지하였고, 아동들은 40일이 넘는 기
간 동안 집 밖으로의 외출이 금지된 바 있다. 
Romero 등(2020)은 정부의 이러한 극단적인 제재 
하에서의 부모의 정서적 반응 및 봉쇄 상황에서 요
구되는 양육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가 아동의 정
서 및 행동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
하였다. 연구 결과, 다수의 아이들은 코로나 이전
에 비해 품행 및 정서 문제를 나타내었고, 특히 부
모가 코로나19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아동의 부

정적 적응과 전반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경로분석 결과는 봉쇄에 따른 스페인 부모들
의 양육 고통 증가가 효과적인 양육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아동의 적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
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안절부절하거나 집중에 어려
움을 겪는 과잉행동이 증가되었다고 보고되었지만, 
흥미롭게도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거나 사회 지향적
인 사고 및 행동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적응 양
상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거나 정서적으로 자녀를 위로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부모의 구체적인 
양육 행동들이 자녀의 긍정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경 상황에서도 
아동이 어떤 양육을 받는지에 따라 긍정적인 적응 
결과와 개인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한다.  

이렇듯 코로나19 위기가 아동과 가족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해외에서 활발
히 진행되는 것에 비해 전체 가족 체계 관점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살펴본 국내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omero 등(2020)의 
연구모형에 근거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정서 
반응, 스트레스 및 양육 고통이 구체적인 양육 행
동의 변화로 이어져 자녀의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 스페인만큼의 강한 봉쇄조치가 시행된 
바는 없으나,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대유행 
시기마다 여러 사업장 및 교육기관의 운영을 제한
하거나 중단하고 특정 인원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
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자료를 수집하여 변인들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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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연구의 연구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으며 선행연
구 결과에 근거한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는 부모
의 불안과 우울에 영향을 주는가?

둘째, 부모의 불안과 우울은 부모의 양육 고통 
및 부모의 양육 방식에 영향을 주는가? 

셋째, 부모의 양육 고통은 부모의 양육 방식, 아
동의 부정적 적응 및 긍정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가?

넷째, 부모의 양육 방식은 아동의 부정적 적응보
다 긍정적 적응과 더 큰 관련이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강력했던 시기에 실
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
었으며, 만 19세 이상의 유자녀 부모님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온라인 설문업
체인 DataSpring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

자들은 설문에 참여하기 전 본 연구에 대한 소개
와 참여자의 권리와 안내 등이 포함된 설명문을 
읽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설문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설문 완료 시 보상으로 사례비 
450원을 받았다. 설문에 참여한 참여자의 수는 
501명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40.5세(SD = 2.89)
이며, 30대 258명(41.7%), 40대 290명(58.1%), 50
대 1명(0.2%)으로 분포하였다. 최종학력은 고등학
교 졸업이 39명(7.8%), 대학교 졸업이 398명
(77.6%), 대학원 졸업이 73명(14.6%)으로 나타
났다. 월평균 가계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4명
(0.8%), 300만원 미만 54명(10.8%), 500만원 미
만 189명(37.1%), 700만원 미만 158명(31.5%), 
900만원 미만 69명(13.8%), 900만원 이상 30명
(6%)으로 분포하였다. 자녀 수는 1명이 235명
(46.9%), 2명이 244명(48.7%), 3명이 21명(4.2%), 
4명 이상이 1명 (0.2%)로 나타났다. 응답의 대상이 
되는 첫째 자녀의 평균 연령은 8.5세(SD = 2.26)으
로 나타났다. 응답자별 구체적인 특성은 표 1에 제
시하였다.

연구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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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243 48.5
여성 258 51.5

연령
30대 209 41.7
40대 290 58.1
50대 1 0.2

최종학력
고졸 39 7.8
대졸 398 77.6

대학원졸 73 14.6

월 평균
가계 소득

100만원 미만 4 0.8
300만원 미만 54 10.8
500만원 미만 189 37.1
700만원 미만 158 31.5
900만원 미만 69 13.8
900만원 이상 30 6

직업 유무
예 377 75.2

아니오 124 24.8

자녀 수

1명 235 46.9
2명 244 48.7
3명 21 4.2

4명 이상 1 0.2

코로나19  이후
가계 소득 감소 여부

예 200 39.9
아니오 301 60.1

가족구성원의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경험 유무

예 73 14.6

아니오 428 85.4

가족구성원의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경험 유무

예 255 50.9

아니오 246 49.1

N = 501

표 1. 응답자 특성

코로나19 스트레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Romero 등(2020)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

당 척도는 코로나19 위기에서 파생된 개인적인 스
트레스, 가정의 경제적 상황,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
당 문항을 이중언어 구사자가 번역 및 역번역한 후 
전문가 소집단 토의 과정을 거쳐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총 4문항의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4점 척도(0 = 전혀 그렇지 않다, 
3 = 거의 항상 그렇다)로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상
황을 고려하여 응답하였다. 문항의 예시로는 “코로
나19로 인한 현재 상황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 등이 있
다.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19 스트레스를 경험했
음을 의미한다. Romero 외(2020)의 연구의 내적일
치도(Cronbach’s alpha)는 .66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79로 확인되었다.

부모 불안
부모의 불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Beck, Brown, 

Epstein과 Steer(1988)가 개발한 자기보고형 질문
지를 Kwon(1992)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1문항에 대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자신의 모습과 일치하는 정도를 4점 척도(0 = 전혀 
그렇지 않다, 3 = 거의 항상 그렇다)상에서 평정
하도록 하였다. 문항 예로는 ‘가끔씩 심장이 두
근거리고 빨리 뛴다’, ‘신경이 과민되어 있다’ 등
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α 값은 .94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모 우울
부모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

(1977)가 개발한 척도를 바탕으로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개발한 통합적 한국어판 CES-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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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우울과 관련된 행동, 신체, 인지 증상
을 포함하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일
주일 동안의 자신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문항
에 4점 척도(0 = 전혀 그렇지 않다, 3 = 거의 항상 
그렇다)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항 예로는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
졌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α 값은 .93 수준으로 나타
났다.

양육 고통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양육 고통을 평가하기 위

해 Romero 등(2020)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코로나19 위기에서 파생된 규칙적인 
양육, 학업 관리, 자유 시간 관리 및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해당 문항을 이중언어 구사자가 번역 및 역번역
한 후 전문가 소집단 토의 과정을 거쳐 한국 상황
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총 4문항의 단일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다. 5점 척도(0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 = 매우 동의한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문항
의 예시로는 ‘자녀를 공부 또는 숙제를 하게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자녀가 필요로 하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어렵다’ 등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높은 수준의 양육 
고통을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Romero 등(2020)의 
연구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66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3으로 확인되었다.

양육 방식
코로나19 상황 동안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위기

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시한 부모의 양육 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Romero 등(2020)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총 15문항의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의 구체적인 양육 
방식에 대하여 5점 척도 (0 = 전혀 동의하지 않는
다, 4 = 매우 동의한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척도가 Romero 등(2020)에서와 같이 동일하
게 4요인으로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개 이상의 요인과 중첩되고 요인부하량이 0.5를 
넘지 않는 문항을 제외한 11개의 문항을 4요인으
로 배정하여 사용하였다(RMSEA = 0.07; CFI = 
0.96; SRMR = 0.05). 첫 번째 요인은 회피적
(avoidant) 양육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숨기는 등의 회피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
의 예시로는 “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피한다.”, “나는 자녀
에게 코로나19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등이 있다. 두 번째 요소는 위안적
(soothing) 양육으로, 자녀를 정서적으로 위로하고 
안심시키려는 부모의 부드러운 태도를 의미한다. 
문항의 예시로는 “나는 자녀가 나의 불안감을 느낄 
수 없도록 침착하려고 노력한다.”, “필요하다면, 나
는 자녀를 포함한 우리 가족, 그리고 가까운 사람
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고 설명한다.” 등이 
있다. 세 번째 요인은 체계적(structured) 양육으
로, 자녀의 일상생활에 규칙성을 부여하려는 시도
를 의미한다. 문항의 예시로는 “나는 자녀를 위해 
생활계획표나 활동 계획을 만든다.”, “나는 자녀가 
매일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등이 있다. 
네 번째 요인은 초점적(focused) 양육으로, 자녀
에게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특정 문제에 대해서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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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의 예시로는 “나는 자녀에게 우리 모두가 취해
야 할 예방 및 보호 조치(예. 손을 제대로 씻는 것)
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준다.”, “나는 자녀가 
코로나19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궁금증과 코로나19
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해주려고 노력한다.” 등이 
있다. 각 요인에 대한 내적일치도는 회피적 .76, 
위안적 .63, 체계적 .73, 초점적 .76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부정적 적응
자녀의 부정적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아동 및 청

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를 선별하는 도구인 SDQ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의 한
국판 척도(안정숙 외, 2003)를 사용하였다. 과잉행
동, 정서증상, 품행문제 각각에 대해 5문항씩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수
준이 높았던 지난 한 달 동안 첫째 자녀가 보인 행
동과 일치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상에서‘ 전혀 그
렇지 않다’ 0점, ‘매우 그렇다’ 4점 평정하도록 하
였다. 문항 예로는 과잉행동의 경우 ‘차분하지 않
고, 부산하며, 오랫동안 가만히 있지 못한다’, 정서
증상의 경우 ‘걱정이 많고, 종종 근심스러워 보인
다’, 품행문제의 경우 ‘다른 아이들에게 종종 싸움
을 걸거나, 괴롭힌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α 값은 
과잉행동 .77, 정서증상 .80, 품행문제 .78이었다.

자녀의 긍정적 적응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적 변화가 자녀에 미친 긍

정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Romero 등(2020)
에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코로
나19 위기에서 학업, 친사회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의 긍정적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문항을 이중언어 구사자 2인이 

번역 및 역번역한 후 전문가 소집단 토의 과정을 
거쳐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하였다. 해당 척도는 
Romero 등(2020)에서 총 14문항의 4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동
일하게 4요인으로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는지 살펴
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두 개 이상의 요인과 중첩되고 요인부하량이 
0.5를 넘지 않는 문항을 제외한 10개의 문항을 4
요인으로 배정하여 사용하였다(RMSEA = 0.05; 
CFI = 0.97; SRMR = 0.04). 본 측정 도구는 자녀
가 한 명 이상일 경우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
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일과 관리(routine 
maintenance)로, 학교 과제 또는 계획된 일상에 
대한 아동의 적응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시로는 
“규칙적인 스케줄 및 하루 일과에 잘 적응한다.”가 
있다. 두 번째 요인은 친사회적 참여(prosocial 
involvement)로, 친사회적 활동에 대한 참여를 
의미한다. 문항의 예시로는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는 활동에 관심을 보인다. 예) 코로나19로 어려
움을 겪는 불우이웃에게 성금 보내기”가 있다. 세 
번째 요인은 사회지향적 사고(social-oriented 
reflection)로, 사회지향적 개념과 태도와 관련된 
변화를 의미한다. 문항의 예시로는 “우리를 위해 
일하는 의료 종사자들 및 다른 전문가들의 중요성
을 알고 있다.”가 있다. 네 번째 요인은 사회적 유
대(social bonding)으로, 주변 의미 있는 사람들과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의미한다. 문항
의 예시로는 “자주 만나지 못하는 소중한 사람들과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연락을 유지한다.”가 
있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 (0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매우 그렇다)로 응답했다. 
각 요인에 대한 내적일치도는 일과 관리 .79, 친사
회적 적응 .75, 사회지향적 사고 .82, 사회적 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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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가 자녀의 부정적 적응 및 긍정적 적응에 미치
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때, 부정적 적응과 긍정
적 적응에 대한 모형은 별도의 종속변인을 사용하
여 두 개의 분석을 각각 수행하였다. 즉, 첫 번째 
분석은 그림 1의 연구모형에서 자녀의 부정 적응만
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분석하였고(모형 1), 두 번째 
분석은 자녀의 긍정 적응만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분석하였다(모형 2). 본 연구는 SPSS 18.0과 
Mplus 8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SPSS를 
이용한 자료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분
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응답자들의 인구통
계학적 특성 및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를 확인하
였다. 둘째, 신뢰도 분석을 통해 측정 도구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를 확인하였다. 셋째,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
아보았다. 다음으로 Mplus를 이용한 분석은 첫째,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으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함으로써 
개념 측정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둘째, 가설에서 
제시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변인들 간의 경로 
모형을 만들고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RMSEA, 
CFI, SRMR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때, 아동의 
성별, 월평균 가계 소득,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여
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여부를 통제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결  과

변인 간 상관 및 기술 통계치

주요 측정 변인들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측정 변인 간 상관을 살펴
보면 먼저 자녀의 부정적 적응 변인들 모두 코로나
19 스트레스, 부모 불안, 부모 우울, 양육 고통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
한 부모의 심리적 건강의 부정적인 측면이 증가할
수록 자녀의 부정적 적응 또한 증가하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 방식과 관련해서 자녀의 
부정적 적응 변인들 모두 초점적, 위안적, 체계적 
양육 방식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지만, 회
피적 양육 방식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부모가 높은 수준의 초점적, 위안적, 체계적 
양육 방식을 보일수록 자녀의 부정적 적응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긍정적 적응 변
인과 관련해서는 자녀의 긍정적 적응 변인들 중 친
사회적 참여와 사회적 유대 변인이 부모 우울과 유
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부모의 우울감이 
증가할수록 자녀의 긍정적 적응이 저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 방식과 관련해서 자녀
의 긍정적 적응 변인들 모두 초점적, 위안적, 체계
적 양육 방식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지만, 
회피적 양육 방식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 혹은 유의
하지 않은 관계성을 나타냈다. 이는 부모가 높은 
수준의 초점적, 위안적, 체계적 양육 방식을 보일
수록 자녀의 긍정 적응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Mplu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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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RMSEA
(95% CI) CFI TLI SRMR

모형 1 .14 .93 .98 .09
모형 2 .05 .99 .98 .02

표 3.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

그림 2. 아동의 긍정적 적응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
구에서 자녀의 부정적 적응에 대한 연구모형과 긍
정적 적응에 대한 모형 중 어느 모형이 더 적합
한지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긍정적 적응에 대한 모형 2의 적합도 지수는 
RMSEA = .05, CFI = .99, TLI =.98, SRMR = 
.02를 나타내었다. Hu와 Bentler(1999)의 기준으로 
CFI가 .95 이상이며 RMSEA는 .06 이하이므로 연
구모형으로 적합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모
형 2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수치는 표
준화된 계수를 사용하였고 표준화된 결과를 보고하
였다. 종합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부모가 경험하
는 스트레스는 높은 수준의 부모 불안과 부모 우울
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는 다시 부모의 양육 
고통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고, 이는 다시 위안적 

양육 방식과 부적인 관계, 체계적 양육 방식과는 
정적인 관계로 이어졌다. 특히 체계적 양육 방식은 
자녀의 긍정 적응의 모든 하위 요인과 정적인 영향
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적응에 대한 모형 1의 적합도 지수
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구체적
으로는 RMSEA = .14, CFI = .93, TLI = .98, 
SRMR = .09로, 모형 1은 본 연구에서 최종모형으
로 채택되지 못했다.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모의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부모의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스트레스는 부모 불안(ß  = 
.74, p < .001)과 부모 우울(ß  = .52, p < .001)
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로써 부모가 경험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는 불안과 우울 증상의 
증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1이 지지되었다. 

부모의 정서적 반응이 부모의 양육 고통에 미치
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부모 불안은 양육 고통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ß  = .12, p < .05), 양육 
방식에 있어서는 회피적 양육 방식(ß  = .16, p < 
.01)은 정적으로 예측하였고, 위안적(ß  = -.1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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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체계적(ß  = -.26, p < .001), 초점적(ß  = 
-.19, p < .001) 양육 방식은 부적으로 예측하였
다. 부모 우울 역시 마찬가지로 양육 고통을 정적
으로 예측하였으며(ß  = .39, p < .001), 초점적 
양육 방식(ß  = .11, p < .05)을 정적으로 예측하
였다. 따라서 부모가 경험하는 불안과 우울이 부
모의 양육 고통 및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구체적 
양육 방식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2가 지지
되었다. 

부모의 양육 고통이 부모의 양육 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부모의 양육 고통은 양육 방
식에 있어서 위안적(ß  = -.11, p < .05) 양육 방
식은 부적으로 예측하였고, 체계적(ß  = .11, p < 
.05), 초점적(ß  = .21, p < .001) 양육 방식은 정
적으로 예측하였다. 반면, 부정적 적응과 관련된 
모형 1은 연구모형으로 적합한 수치를 나타내지 못
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 고통은 코로나19 상황에
서의 구체적 양육 방식과 아동의 부정적, 긍정적 
적응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3이 일부 지지되
었다. 

부모의 양육 방식이 자녀의 긍정적 적응에 미치
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자녀의 긍정적 적응 중 일
과 관리는 회피적 양육 방식(ß  = -.13, p < .01)
에 의해 부적으로 예측되었고, 위안적(ß = .09, p 
< .05), 체계적(ß = .29, p  < .001), 초점적(ß = 
.28, p < .001) 양육 방식에 의해 정적으로 예측되
었다. 친사회적 참여는 체계적(ß = .15, p < .01), 
초점적(ß = .30, p < .001) 양육 방식에 의해 정적
으로 예측되었으며, 사회지향적 사고 역시 체계적
(ß = .15, p < .01), 초점적(ß = .30, p < .001) 양
육 방식에 의해 정적으로 예측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유대는 체계적(ß = .21, p < .001), 초점적
(ß = .13, p < .05) 양육 방식에 의해 정적으로 예

측되었다. 반면, 부정적 적응과 관련된 모형 1은 
연구모형으로 적합한 수치를 나타내지 못했다. 따
라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구체적 양육 방식은 아
동의 부정적 적응보다는 긍정적 적응 촉진과 더 큰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4가 지지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정서 상태 및 양육 행동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가족체계이론
(family system theory) 관점에서 코로나19 위기
에서 비롯된 부모 관련 변인과 아동 적응 간 연관
성을 조사함으로써 팬데믹에서의 아동 적응의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하는 아동의 긍
정적 적응 양상이 코로나19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반응 및 그로 인한 부모-자녀 간 일상적 상호작용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난 이후의 상황에서 부모,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구체적 양육 방식 및 가족 환경을 
통해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이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며(Cobham, et al, 
2016), 부모와 자녀의 적응 관련 변인을 하나의 모
형에 통합시킴으로써 코로나19 위기가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Romero 등(2020)이 
제안한 개념적 틀을 지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코로
나19로 인해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높은 수
준의 불안과 우울 증상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
으로 이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인해 부
모들은 여러 종류의 스트레스원과 위협 요인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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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하게 되어 이를 해결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
다(진미정 등, 2020).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며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는 동시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머무는 아이들의 학업 및 
양육에 신경 쓰는 것은 부모가 불안과 우울로 나타
나는 부정적인 정서적 경험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위기가 개인의 여러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시작 단계임에
도, 연구들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준 바 있다. 
Lakhan 등(2020)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후 
첫 7개월 동안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다룬 16
개의 연구를 리뷰하였는데, 중국, 인도, 스페인, 이
탈리아, 이란에서 약 11만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우울은 20%, 불안은 35%, 스트레
스는 53%의 유병률을 보이며 팬데믹 이전과 비교
했을 때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불안과 우울은 부모의 양육 고통 
및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구체적 양육 방식에 영향
을 주었다. 특히 불안은 높은 수준의 양육 고통뿐
만 아니라 높은 회피적 양육 및 낮은 위안적, 체계
적, 초점적 양육으로 이어지며 네 가지 양육 방식 
모두와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 부모의 불안과 양육 
방식의 전반적 연관성은 일반적인 부모 양육에 대
한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하는데, 불안 수준이 높은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자녀에게 따뜻
함을 덜 보이고 자율성을 덜 부여하는 경향이 있
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자녀의 불안 증상을 예측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Drake & Ginsburg, 2011; 
Ginsburg et al., 2005). 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19와 관련된 구체적인 맥락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불안도 자녀를 안심시키고 일상생활을 규칙적으로 
유지시켜주는 등 효과적인 양육 행동을 하지 못하

도록 막고 회피적인 양육을 하게끔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의 양육 고통은 구체적 양육 방식에 
영향을 주었으나 Romero 등(2020)의 연구에서처
럼 아동의 긍정적 적응 양상으로 직접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대신 부모의 양육 방식이 전반적으로 아
동의 긍정적 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체계적, 초점적 양육 방식은 자녀의 
긍정적 적응 네 개 하위 요인 모두와 유의한 정적 
연관성이 나타나 아동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잘 적응해나가는 것을 돕는 핵심적인 양육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팬데믹 상황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자녀의 일상이 유지되도록 도와
주는 인지적, 이성적인 양육 행동이 자녀로 하여금 
역경 상황에서도 평소대로 생활하고 주변과 타인에 
관심을 갖는데 특히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반
면 회피적 양육은 아동의 일과 관리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 아동에게라도 상황에 대
한 설명을 피하고 숨기는 행동이 아동이 평소처럼 
생활하는 것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결과들을 종합하면, 재난 상황에서조차도 아동은 
긍정적인 적응 양상을 보이는 동시에 사회적 연대
감과 같은 심리적 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이는 부
모의 정서 상태와 양육 행동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아동의 부정적 적응에 대
한 연구모형이 Romero 등(2020)의 연구에서와는 
달리 유효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지 
가능성은 본 연구의 자료가 수집되었던 시기 국내
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아동의 과잉행동이나 
품행 문제 촉발로 이어질 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
다는 점이다. Romero 등(2020)의 연구가 수행되었
던 스페인뿐만 아니라 여러 유럽 국가들은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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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에 대응하기 위해 매우 강한 봉쇄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예를 들어 Bignardi 등(2020)은 2020년 
4월에서 6월까지 봉쇄령이 내려졌던 영국 아동을 
대상으로 우울감 및 심리적 부적응이 얼마나 점진
적으로 증가했는지 탐색하는 종단 연구를 수행하였
는데, 당시 영국에서는 아동의 등교 금지는 물론이
고 국민의 이동 제한 및 비 필수업종 휴업 등 강력
한 봉쇄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등교는 금지되었으나 긴급돌봄이라는 제도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고, 
이동금지령과 같은 극단적인 국가적 제한이 시행되
지 않았다. 이처럼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 아동이 처했던 상황은 상대적으로 압박이 적
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적 차이로 인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부모의 양육 행동과 아동의 
부정적 적응 간 연관성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존재
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보고된 아동의 부정적 
적응 관련 변인들의 평균은 5점 척도에서 2점 내
외로 낮게 나타났다. 아동의 부정적 적응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가 반복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그렇
기에 본 연구 결과는 비교적 약한 봉쇄조치 및 사
회적 거리두기가 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 혹은 완화했을 때 나
타나는 영향을 비교하는 메타분석 연구에도 가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는 발생과 동시에 우리 삶의 여러 측
면을 뒤바꾸어 놓았지만, 코로나19 이후의 여러 
사회적 변화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문헌들은 부족하다(은기수, 2020; 정익중 외, 
2020). 그중에서도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족과 어린 아동의 적응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현재까

지 수행된 바 없으므로 본 연구는 그러한 연구 방
향의 시발점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의 바람직한 
양육 정책과 아동 교육 프로그램 수립 등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녕감을 증진하기 위해 어떤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논의하는 것도 사회적
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후속 연구들에서 보완하고 
논의되어야 할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우
선, 본 연구의 모형은 모든 변인들에 대해 직접 효
과의 순차적 패턴을 가정하여 설정되었지만, 횡단 
설계를 이용한 연구라는 점에서 변인 간 명확한 인
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부모와 자
녀 변인 간 양 방향적 효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가족 적응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종단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단 설계는 코로나19 
상황이 변화되며 부모와 아동의 적응 양상이 어떻
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이 가능하
도록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부모 본인이나 자녀의 코로나19 감염
력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가까운 주변인의 상실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등 주요한 변인을 분석 시에 
고려하지 못한 점이다. Mazza 등(2020)의 연구에
서는 코로나 생존자를 대상으로 감염 이후의 상태
를 추적하였는데, 이들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
울, 불안, 강박, 불면의 증상을 보고하였으며 절반 
이상이 적어도 한 가지의 임상 차원에서 병리학적
으로 의미 있는 범주에 해당되었다. 이와 같은 맥
락에서 본인이나 가까운 가족의 감염 여부는 코로
나19로 인한 정서적 반응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에 고려되
어야 할 정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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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측정 도구를 코로나
19의 경과나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 방식 및 아동의 
긍정적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Romero 등(2020)의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나, 
해당 척도들은 스페인의 엄격한 봉쇄 상황에서의 
부모의 구체적 양육 행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연구
자들이 개발한 것이므로 본 연구의 자료가 수집되
었던 시기의 사회적 거리두기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보다 넓은 범위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은 비단 코로나19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건강 관련 역경 상황에서도 유
용하게 활용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 후속 연구를 통해 부모-
자녀 간 상호작용 방식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가능해진다면 코
로나19 위기 속에서의 아동의 발달 연구 및 실제 
적용 방안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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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parents’ emotional states and parenting practices on children’s 
adjustment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Children’s negative outcomes 
(e.g., conduct problems) and positive outcomes (e.g., routine maintenance) and parent-related variables 
(e.g., perceived distress resulting from the COVID-19 crisis, anxiety, depression, parenting distress, and 
specific parenting practices) were measured. Participants (n=501) completed an online questionnaire 
between January and April 2021, during the most restrictive period of social distancing establish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results indicated that perceived distress resulting from the COVID-19 
crisis, anxiety, depression, parenting distress, and specific parenting practices affected children’s 
positive outcom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dditionally, focused and structured parenting was 
specifically related to children's positive adjustm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may have implications 
for policies and programs that support children's well-being in the COVID-19 pandemic and other 
health-related crise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a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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